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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대로

2. 제대로 하는 사람들

생활속의

골반을 제대로 돌리고 있나요?

권 희 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괴운(槐雲) 칼럼

가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四字成語)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 복야공파 36세)

박제된 천재  이상 연구 

오늘로부터 삼십 년 후야. 불이 이슬비를 맞을 거야. 너 그날 죽어

그래요. 그렇군요

모르는 어른을 조심하라는데 모르는 아이는? 

앞머리를 반듯하게 자른 사내아이  잠에서 깨도 손잡고 따라가고 싶은 말들 

아직 삼십 년이나 남았어

11월의 첫날 

능곡 시장 골목

TV에 나왔다는 북엇국집과 번화가로 이전한 치과 사이를 걸으며 말한다

나중에 파지를 줍더라도 재미있게 살자

네가 구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것은 예언입니까?

삼십 년이 다 가기 전 

돈을 모아 너구리 라면을 끓여 먹자 

맛이 있겠지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 

큰 병에 걸리더라도 농담을 해주길

농담이 있으면 괜찮다

암센터 난소암 병동에 입원했을 때 옆 침대의 언니. 자주 농담을 했지 

밤엔 험상궂은 남편이 찾아와 둘이 울었어 

그때 그녀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 즈음 

아이를 낳을 거니 난소를 조금이라도 지키겠다던 

그녀의 말처럼 쾌활하게 흐른 십이 년

나에겐 아직도 삼십 년이나 남았다는데 

무엇을 더 미리 알아야 해요?

나는 그저 그래요

손을 맞잡고 너구리 라면 끓여 먹어요

11월 첫날 새벽 

내가 뱉은 농담과 푸념

편의점표 샌드위치

짠맛을 한쪽씩 나누어 먹고 

吉

 권민경 

權紀 1100년의 역사 재조명 사업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표기시 한자 병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병기 가능합니다. 각 파종회에서는 문중사가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종회에서는 권기 1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큰 공적을 세운 역사적 인물, 3정승 6판서, 청백리 등과 안동권문의 발전에 크게 기

여하고 권문의 위상을 드높인 현조들의 사료를 모아 權紀 천년사 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각 파종회에서는 각 파의 현조들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편집회의 : (1차)2019년 6월 24일 11시, 장소 : 대종회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3월(9개월)

 사업담당 : 편집국장 권행완

 작성예시 

권기 단기 서기
문중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호/성명 파 관직명 주요 사건 및 공적 묘소

1 930 권행權幸 시조 태사공
삼한벽상삼중대광 
아보공신

안동권씨 득성(得姓)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산11번지 서경에 학교창설

6 935 신라항복(멸망) 
7 936 고려통일,후백제멸망
21 950 요나라 건국
29 958 광종 과거제도 실시
31 960 백관의 공복 제정 송나라 건국 폴란드왕국 건국
33 962 신성로마제국 성립

 /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